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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22일 평택대·27일 영남이공대서 대규모 채용 행사
현장직·관리직 모집�주부·대학생 등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

2026. 05. 17. 서울 – 쿠팡풀필먼트서비스(CFS)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 중인 대규모 오프라인 채용 박람회 ‘CFS 채용 페스타’
의 열기를 오는 22일 평택과 27일 대구에서 이어간다.

이번 채용은 지역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, 전국 각 지역 풀필먼트센터(FC)의 물류 인재를 집중 확보하기 위
해 마련됐다. CFS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물류 현장사원, 현장관리자(팀캡틴), 지게차 사원 등 물류 전반의 다양한 직무의 인재를 모집
한다.

우선 오는 22일에는 평택대학교에서 안성 4·5·8센터와 평택 1·2·5센터 물류 사원 모집을 위한 ‘안성·평택 채용 페스타’가 개최된다.
이어 27일에는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대구 3·7·8센터와 경산 1·2센터 등 영남권 주요 FC가 총출동하는 ‘대구·경북 채용
페스타’가 5월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.

직무 상담부터 면접까지 한 번에 완료하는 ‘원스톱’ 채용을 진행하는 만큼 구직자들의 높은 참여가 예상된다. 풀타임 직무는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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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숏타임’과 ‘주말전담’ 등 맞춤형 일자리 사원도 모집한다. 숏타임은 평일 하루 4시간만 근무해 육아나 학업 병행이 가능하며, 주말
전담은 평일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주부·대학생 등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는 구직자들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.

박수현 CFS 최고인사책임자(CHRO)는 “지자체 및 대학과 협력해 기획한 이번 CFS 채용 페스타가 구직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
회가 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유연한 근무 형태 등 구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겠다”고 전했다.

한편, 5월 CFS 채용 페스타는 지난 7일 광주·이천을 시작으로 12일 대전, 13일 시흥·안산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바 있다. CFS는 앞
으로도 전국적인 채용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방침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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